
제 5 기   결  산   공  고

(단위 : 원)

계  정  과  목 금         액 계  정  과  목 금         액

 자              산  부              채

 Ⅰ.유동자산 19,607,969,322    Ⅰ.유동부채 12,239,260,645   

   (1)당좌자산 19,607,969,322          1.매입채무 527,161,779        

       1.현금및현금성자산 14,477,016,964          2.예수금 3,067,261,083     

          정부보조금 △27,722,236        3.부가세예수금 741,056,547        

       2.단기금융상품 2,500,000,000            4.미지급금 7,322,447,051     

       3.매출채권 314,854,765               5.미지급금비용 13,205,841          

       4.미수금 1,742,716,521            6.미지급법인세 568,128,344        

       5.대여금 469,125,240         Ⅱ.비유동부채 39,021,299          

       6.미수수익 18,047,228                 1.퇴직급여충당부채 2,205,195,991     

       7.선급비용 28,469,703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△2,205,195,991

       8.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85,461,137                 2.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39,021,299          

 Ⅱ.비유동자산 2,858,185,559      부   채   총   계 12,278,281,944   

   (1)장기성매출채권 846,104,688        

       1.장기성외상매출금 854,651,200         자              본

         대손충당금 △8,546,512  Ⅰ자본금 3,000,000,000     

   (2)투자자산 257,078,942               1.보통주자본금 3,000,000,000     

       1.퇴직연금운용자산 257,078,942         Ⅱ.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4,595,160        

   (3)유형자산 190,813,502               1.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14,595,160        

       1.차량운반구 16,449,151           Ⅲ.이익잉여금 6,973,277,777     

       2.공기구비품 1,158,562,446            1.이익준비금 147,400,000        

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△729,711,150        2.미처분이익잉여금 6,825,877,777     

         정부보조금 △254,486,945  자   본   총   계 10,187,872,937   

   (4)무형자산 42,463,939          

       1.소프트웨어 79,947,080          

         정부보조금 △37,483,141

   (5)기타비유동자산 1,521,724,488     

       1.보증금 195,572,000        

       2.대여금 1,239,936,430     

       3.장기미수수익 87,086,927          

         대손충당금 △870,869

 자   산   총   계 22,466,154,881    부채와자본총계 22,466,154,881   

위와 같이 공고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3월 23일

대표이사 최 종 철

감사의견 :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5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

          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재  무  상  태  표
(2016년 12월 31일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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